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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청소년 126명을 대

상으로, 경로분석을 통해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스트레스는 자아존중

감(-0.30, p=.003)에는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0.41, p<.001)에 유의

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효과는 없지만, 자아존

중감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는 유의한 영향(LL 95% CI –0.093, UL 95% CI –0.002)을 보였다. 

■ 중심어 :∣북한이탈청소년∣스트레스∣삶의 만족도∣자아존중감∣매개변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stres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life 

satisfaction,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he study subjects were 126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affects of their stress o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stress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influenced self-esteem (-0.30, p<.01), and self-esteem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0.41, p<.001). Although stress had not a direc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had not a indirect effect with the use of self-esteem as a mediating variable (LL 95% CI –0.093, 

UL 95% CI –0.002).

■ keyword :∣Young North Korean Defectors∣Stress∣Life Satisfaction∣Self-esteem∣Mediating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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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매년 증

가하면서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으

로 26,86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1].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형태는 남성이 단독입국을 하던 

과거와 달리 여성, 가족 동반 탈북이 증가함에 따라 10

대, 20대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40% (10,568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로는 

청소년들이 단독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무연고 청

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2][3].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에 

의해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

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2014년 우리나라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67.6%만이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6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4].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김남정 외[5]의 연구에서 정의한 일상생

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생활사건과 사소한 생

활사건인‘생활 스트레스(life stress)' 에 부정적인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6-8].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스트레스를 완

화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5]. 

또한 상대적으로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급격한 변화

를 겪어 정서적으로 취약한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각

별한 관심이 요구된다[9].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 후 스

트레스 뿐 아니라 남한에 정착한 후 가족, 학업, 또래친

구관계, 다른 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지속될 경

우 부적응이 염려되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탈청소년

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비행이나 일탈 행동, 공

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

고 있다[10][11]. 북한이탈청소년은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발달 시기에 낯선 사회와 

문화를 겪는다는 점에서 부모 세대의 문화 적응과는 다

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탈청소년은 심

리적, 신체적 발달 과업과 같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특성 뿐 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지니고 있다[12].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의 긍

정적인 적응과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 지원, 예방을 위

해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 정신건강에 초점을 둔 연

구가 더욱 필요하다.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 정신건강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이들의 스트레스, 적응, 우울, 자아존중

감 등의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루었다

[13-15].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이겨례[13]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외상경

험과 정신건강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적

응유연성과 정신건강 관계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해 연구한 강효림[14]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의 정도는 10대가 20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대해 알아 본 서정미[15]는 사

회적응력을 대인관계, 적응성, 충동성, 책임성의 4개 하

위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신체용모, 사회적 수용도, 운

동능력, 행동품행, 학업능력,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6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서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대인관계는 사회적 수용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적응

성은 신체용모, 운동능력, 학업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

고, 충동성은 신체용모,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행동

품행, 학업능력,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자아존중감의 모

든 하위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

임성은 신체용모, 사회적수용도, 운동능력, 전반적 자아

가치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와 스트레스, 자

아존중감과의 관계와 영향에 대해 알아본 연구는 일반 

학생, 다문화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있었지만 북한

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탈청소

년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김미령[16]의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김미령[16]의 연구에서 북한이

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달랐으며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과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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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 변

인만을 살펴보았기에 심리, 정신건강과 관련 있는 스트

레스,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알 수 없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 및 인구사

회학적 요인과 더불어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있다[17]. 이러한 요인들을 스트레스로 정의하여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스트레스가 삶

의 만족도에 있어서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5]. 또한 자

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

이 있으며[18], 문화권과 연령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자

아존중감을 가질 때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19].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

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요

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을 중심으로 다문

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였다[20].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이 자아

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21].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에 따르

면 청소년 개개인이 인지하는 건강행위나 건강의식과 

같은 내적 변인 및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요인이 인구학적 변인보다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2-24]. 이와 같이 북한이탈청

소년의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단편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자

아존중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의의

를 가지고 있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

다.

그림 1. 연구 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

사에 앞서 설문지의 문항이해도와 작성시간, 응답 방식

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9월 6일 북한이탈청

소년 5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후 설문조사 문항을 수정, 보완

한 후 을지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EU13-36)을 받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남

한에서 거주하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지역 하나센터, 대안

학교 등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으며, 눈덩이표집 하

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시 연구목적, 참여

의 자율성, 개인정보 비밀유지 및 조사 내용은 연구목

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관해 동의를 받았

다. 연구대상 150명 중 대답이 불성실하거나, 청소년이 

아닌 설문지 24부를 제외한 126부를 대상으로 최종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성별은 남성 

39.5%, 여성 60.5%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학교 재학생

은 6.4%, 고등학교 재학생은 42.0%, 대학교 재학생은 

51.6%이다. 북한 학력은 인민학교 졸업 이하가 47.9%

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중학교 중퇴가 42.1%, 고등중학

교 졸업생이 25.6%였다. 탈북 후 평균적으로 5.1년이 지

나 있었으며,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46.7점이었다.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평균점수는 20.5점이었고, 자아존중

감을 나타내는 점수는 85.1점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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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Mean±SD (Min, Max)

(n=126)
나이 19.8±2.4(14,24)
성별
       남자 49 (39.5)
       여자 79 (60.5)
남한현재학력
       중학교 8 (6.4)
       고등학교 53 (42.0)
       대학교 65 (51.6)
북한최종학력
       인민학교졸업이하 58 (47.9)
       고등중학교중퇴 32 (26.5)
       고등중학교졸업 31 (25.6)
탈북 후 기간(년) 5.1±3.7 (0, 15)
스트레스 46.7±11.6 (1, 4.8)
삶의만족도 20.5±4.9 (6, 35)
자아존중감 85.1±7.8 (67, 108)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측정도구
1.1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Diener 등[25]에 의해 개발된 삶의 만

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의 총체적인 삶에 대해 전

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을 

측정한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7점 척도이다. 점수는 5점에서 35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Diener[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 값은 0.87이였

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 값은 0.83으로 나타

났다.

1.2 스트레스
스트레스 척도는 Rowlison 등[26]의 DHQ (Daily 

Hassles Questionnaire)를 기초로 하여 유안진, 한미현

[27]이 한국의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개발한 일상생활 

척도 총 1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

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총점은 16점

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다. 유안진, 한미현[27]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 값

은 0.79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 값은 0.88로 

나타났다.

1.3 자아존중감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Gurney[28]이 일반학교 아동에게 사용한 것을 조원성

[29]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원

성[29]의 도구를 김미선[30]이 허위문항을 제거하고 수

정한 32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에서 하나를 선택하도

록 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는 4점, ‘그렇다’는 3점, ‘아

니다’는 2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배점하여 채점하

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채점하였다. 점수는 

32점에서 1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

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원성[2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 값이 0.81로 나타났으며, 김미선[30]의 연

구에서는 Cronbach’s a 값이 0.8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 값은 0.76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스트레스

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변수의 정규분

포를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s test를 실시하였다. 

Shapiro-Wilk’s test의 p값은 모두 0.05 이상으로 변수

는 모두 정규분포하였다. 그 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

감’과 ‘삶의 만족도’ 세 요인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

하여 그 결과를 통해 최종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최종 모형은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

로분석을 통한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매개효과의 회귀계수와 표본오차 추출회수만

큼 얻어낸 후 신뢰구간을 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1,000번 반복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유의수준 5%

를 기준으로 신뢰구간을 설정하였다. 

경로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절대적합

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절대적합지수는 모형의 적합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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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표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표인 x2은 자유도와 N

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값이 변화 폭이 크기 때문

에 다른 평가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을 통해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RMSEA는 모형을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서 추정하는 경우에 기대되는 적합도지수로, 

이 값이 0.08 이하일 경우에 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

한다[31].

증분적합지수는 기존의 기본 모형과 연구자가 제시

한 모형간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CFI (Comparative Fit Index, 비교적합지수)를 사용하

였다. CFI는 잠재변인들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

는 기존의 모형과 함께 제안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

는 것으로 CFI값이 0.9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는 좋

은 것으로 간주한다[32]. 본 연구의 분석은 stata 13.1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모형의 검증
먼저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간의 경로를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모형의 경우에 모형적합도 x2 은 

28.515이며, 모형비교지수 CFI값은 1.00으로 나타났고, 

RMSEA값이 0.00으로 나타나 모형이 잘 부합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형에 기초하여 각 변인들 간

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모형에서 스트레스가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변인들 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0.30, 

p=.003)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0.41, p<.001)

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 자아존중감(0.40, p<.001)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스트레

스는 감소(-0.306. p<.001)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x2 df p CFI RMSEA

28.52 0 0.00 1.00 0.00

표 2.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모형의 검증

Paths Coef. S.E. z

Stress
Self-Esteem -0.30** -0.09 -3.42

Life
Satisfaction 0.03 0.09 0.27

Self-E
steem

Life
Satisfaction 0.41** 0.09 4.77

표 3. 모델의 최대 가능성 추정

그림 2. 연구 결과 요약

2.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북한이탈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접

효과에 대한 분석은 X -> Y -> Z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X변수가 Y변수에 의해 매개되어 Z변수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결과를 보면, 간접효과가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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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

레스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

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

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를 합친 총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간접효

과만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스트레

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LL 

95% CI –0.09, UL 95% CI –0.002 로 나타나 0을 포함

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요약하면,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없으나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

적인 효과는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삶

의 만족도에 작용을 한다고 나타났다. 

Paths Direct Indirect Total

Stress
Self-Esteem -2.75** no path -2.75**

Life
Satisfaction 0.15 -0.72* -0.57

Self-Es
teem

Life
Satisfaction 0.26*** no path 0.26***

표 4. 모형의 직접, 간접, 총효과 검증

Ⅳ.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

중감, 삶의만족도에 대하여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남한에서 거주

하고 있는 만 14~24세의 북한이탈청소년 126명이었으

며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 미치는 경

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변인들 간의 경

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스트레스는 자아존중

감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자아존중감

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만족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음을 보였다. 

기존의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5]와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매개변수들의 효과가 그만큼 크고, 중요

하며, 다른 간접요인들의 충분한 고려를 통해, 상관관계

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연구에

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 중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주

요 요인으로[13][14] 밝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어려

움이나 문화적 차이, 낯선 사회에서의 적응문제로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폭이나 깊이

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또래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연구[21]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기존에 학령

후기 아동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높

은 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 

같은 연구 결과이다[33][34].

셋째,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감

을 발달시킨다. 또한 안정적인 관계나 애착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

성하게 되고[25], 이는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삶의 만

족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에 해외에서 이민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35]와 동일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간접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

고 있고, 삶의 만족도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과정

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삶

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탈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통한 매개효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변

수로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

록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조

영아․전우택․유정자․엄진섭[36]의 연구에 의하면, 

탈북 이후 남한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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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스트레

스와 삶의 만족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 이외에

도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개변

수로 작용하는지도 후속연구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

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 정신건강 진단이 초기

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정부-관

계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하나원에서부터 증

상을 확인하고 이후 사회에 나가서 학교, 직장에 속했

을 때에도 심리,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없는지 지속적으

로 경과를 살피고 그에 따른 적절한 상담과 지원이 이

뤄져야 한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심리적인 안정이 무

엇보다도 교육의 주요 목적이 될 필요가 있기에[37] 초

기의 적절한 평가와 대응이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입국초기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상당

한 수준의 부적응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남한사회에 편입되기 이전 북한이탈주민의 약 30%가 

임상적 우울군에 해당된다는 연구들은[37][38] 하나원

에서부터 체계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심리, 정신건강 지원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초기 

안정을 도울 뿐 아니라 자료들이 축적되면 추후 남한에 

오게 될 또 다른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점을 어려워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어 새로 온 이들의 심리,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축적된 

기초자료들은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청소년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정밀

한 교육지원서비스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북한이탈청

소년의 스트레스는 직․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북한이탈청

소년의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상호간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과도한 

학업성취, 경쟁과 성취, 학교폭력, 물질주의 등이 만연

한 우리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삶에 신체적,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5]. 또한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이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정도로, 개인의 삶을 바람직하게 이

끌어가는 내적인 힘이라 하였다[39]. 이에 따라 북한이

탈청소년이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스

트레스 해소 방안으로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

동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거나, 북한이탈청소년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제공이 있다.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개인에게 사회적응력을 제공하

고,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유익한 활동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

하여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5]. 청소년활

동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하여 매개감을 가지게 되면, 

일상생활의 간섭이 줄어들고, 여가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 만족도가 증가하게 된다[40]. 또한 바람직한 청소년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감 및 생활

만족도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41]. 이처럼 북한

이탈청소년들이 상황에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정신건강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및 예방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북한이탈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 학

교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북한이탈청소년

의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결과에

서는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수혜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이나 

학교 내·외부 행사, 지역사회 행사 참여 등을 통해서 스

스로 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여자로 참여한다면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

상에서도 도움이 되고 지역관계 개선에도 앞장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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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

중감과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향상시킨 선행연구를 예

로 볼 수 있으며[42],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의 자아존중

감 증진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토대로 문

화적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교육하는 교사의 다문화가

정 아동 지도에 대한 의식 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

한, 최근 남북통일 관련한 라디오 방송, 만화, UCC 등 

영상 컨텐츠 제작, 합창단, 밴드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 예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자를 선정 할 

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하는 학교의 협조를 받아 눈덩이 표집을 사용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종교단체와의 

연계여부,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성, 경제수준, 부모 등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상이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관

련 기관과 학교의 협조 없이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접근이 어려워 눈덩이 표집 방법을 활용하

였다. 이러한 표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자의 

성비 및 거주지역의 분포 등을 모집단과 유사하게 조사

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시 응답자의 설문 

이해에 대한 한계점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설문도구를 사용하였지만 일반 청소년과 북한이탈청소

년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달라 설문지 개발 시 어려운 

단어를 해석해주거나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하였다. 또

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설문지 문해력을 높이기 북한

이탈청소년 집단을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5명을 대상으

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시 설문 예상 시

간이나 어려운 단어, 불쾌한 단어나 문자, 사회문화적인 

격차 및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모형을 설정하여 그 관계를 검증하고,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 및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삶의 질적 개선

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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